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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당신의 일상으로 

인천시립예술단이 찾아갑니다!”

- 인천시립예술단 “2023 찾아가는 공연” 스타트 -

문화와 예술이 일상인 인천을 만들기 위한 인천시립예술단의 2023년 

찾아가는 공연이 그 시작을 알렸다.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3일 동구문화체육센터에서 주민들의 열렬한 

환호 아래 인천시립합창단의 올해 첫 번째 찾아가는 무대를 마무리했다고 

밝혔다.

이날 공연은 다소 연령대가 높은 관객들의 눈높이를 감안해 ‘꽃밭에서’, 

‘태평가’, ‘인천의 노래 메들리’ 등 우리의 정서를 담은 곡들과 

‘아름다운 나라’, ‘꿈을 꾼다’ 등 새로운 꿈을 담은 노래들로 구성

했다. 인천시립교향악단 금관앙상블이 함께 무대에 올라 동구문화체육

센터를 풍성한 울림으로 가득 채웠다.

김종현 인천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이 지휘를 맡아 50여명의 단원들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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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소리에 희망을 실어 전했다. 그는 노래의 배경과 메시지, 감상포인트 

등을 친절하게 해설해 더욱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. 지난해까지 이어진 

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 문화생활을 만끽하지 못했던 동구 주민들은 

오랜만에 찾아온 아름다운 화음에 일상의 시름을 잊었다. 

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도심을 찾아 

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 준 인천시립예술단에 감사하다.”라고 말했다.

인천시립예술단은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도서(섬) 지역, 

사회복지시설과 학교, 군부대, 현업기관(경찰, 소방) 등에서 꾸준히 찾아

가는 공연을 펼쳐왔다. 지난 2022년에는 총 56개 기관에서 1만 5천여 명의 

시민들을 만나며 예술의 활기를 불어넣었다. 

2023년에는 찾아가는 공연의 영역을 대폭 확장해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

해소한다는 방침이다. 주안 지하상가와 청라호수공원, 연안부두 해안

광장 등 다 수의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야외무대를 확대 

운영하고 송도에 자리 잡은 인천글로벌캠퍼스와 UN 산하 기구 등에도 

찾아가 국적과 언어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.

또한 미추홀소방서,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과 같이 일선에서 애쓰는 

현업기관을 포함해 백령도와 덕적도 등 도서 지역, 삶의 터전이 되는 

아파트 단지 등 수요계층과 지역, 기관을 더 세심하게 선정해 상반기

에만 54회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.

문진 인천시 문화예술회관장은 “관객들의 반응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

있는 찾아가는 공연은 시립예술단에게도 무척 설레고 뿌듯한 시간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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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들이 삶 속에서 생생한 예술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창조적인 

무대로 소통하며 곳곳을 누빌 것이다. 일상 속에서 시립예술단을 만난

다면 반갑게 맞아주시길 바란다.”고 말했다. 

문의) 인천문화예술회관 예술단운영팀 032-420-2742

※ 관련 사진은 10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
